
성 이윤일 요한 한인천주교회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 미사 시간

• 주일미사: 오전 10시 30분
• 평일미사: 수, 금 오후 8시
◆ 공소 미사

• 콜럼비아: 100 Polo Rd
  Columbia SC 29223
  매월 2,3째 토(오후 7시)
• 그린빌: 1215 SC-14
  Greer, SC 29650
  매월 1,3째 일(오후 5시)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30분 
◆ 봉성체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11시 
◆ 유아세례/병자성사
사무실로 연락 
704.531.8417
◆ 본당신부
이진희 사도요한
Rev. Jinhee Lee 
1227jeanlee@gmail.com
◆ 사목회장
박봉철 니콜라스
Bong6570@gmail.com  
704.840.4106
◆ 사무실
stjohnleecharlotte@gmail.com
704.531.8417
◆ 주소 
7109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2023년 10 월 22 일 

홈페이지 www.charlottekoreancatholic.org

(녹) 연중 제29주일
전교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

제2154호

◆ 미사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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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 
입당 39     봉헌 221    성체 163      파견 63

• 제 1독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2,1-5

•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제 2독서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10,9-18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 복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입니다.28,16-20

연중제29주일

The Sermon on the Mount: Carl Heinrich Bl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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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이지에서 계속 

연중제29주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화를 위한 열정에 대한 교리 교육: 첫 사도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화를 위한 열정, 사도적 열정”에 대한 교리 교육 여정을 계속 이어갑시다. 
복음화는 “보세요, 어쩌고저쩌고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 마음, 손, 행동 등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전인적으로 복음 선포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복음화를 위
한 열정’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교리 교육을 통해 복음 선포의 모델이
요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과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열둘을 세우시
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
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마르 3,14) 하셨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곧 사도들을 
당신과 함께 머물게 하시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견하신다고 말
합니다. 여기서 모순처럼 보이는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곧, 사도들을 불러 
당신과 함께 머물게 하신다면서,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혹
자는 ‘이것 아니면 저것’, 다시 말해 함께 머물든지 복음 선포에 나서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함께 머물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
고,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지 않고 함께 머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
해하기란 쉽지 않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
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해 봅시다. 

우선, 함께 머물지 않고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
자들을 파견하시기에 앞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셨다”(마태 10,1 참조)고 말합
니다. 복음 선포는 주님과의 만남에서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활동, 특
히 선교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을 증거한다
는 것은 그분의 빛으로 빛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
지 않는다면 우리는 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머물지 않는다면 그분 
아닌 우리 자신을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헛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
께 머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머물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
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지 않고 머물기만 하
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내면적이기만 한 무
엇이 아닙니다. 선포, 봉사, 선교사명 없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장할 수 없
습니다. 복음에서 제자들이 복음 선포에 나설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파견하신다는 점에 주목합시다.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바로 파견하십니
다! 이는 선교 체험이 그리스도인 양성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제자
를 위한 이 두 가지 중요한 순간을 기억합시다. 곧,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
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당신께로 부르시고 그들을 파견하시기 전에 그들에
게 “선교에 대한 가르침”으로 알려진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은 마태오 복음 10
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복음 선포의 “헌장”과 같습니다. 짧은 분량입니다. 오늘 
읽어보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 가르침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곧, ‘왜’ 선포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왜’ 선포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다섯 마

디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
저 주어라”(마태 10,8). 다섯 마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포해야 하나요? 내
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포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받은 것, 곧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을 알고,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아름다움에서 시작됩니
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만 간직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
을 전파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같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곧, 거저 받았으니 거
저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물을 받았으므로 우리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고, 우리의 소명은 ‘우리 자신’
이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쁨을 전하기 위해 가서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선포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마태 10,7).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모
든 것에 앞서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
니다. 이를 잊지 마십시오. 곧, 하느님께서는 항상 백성들 가까이 계셨고, 당신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 가
까이 있는 것만큼 가까이 있는 신이 또 어디 있느냐?” 친밀함은 하느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곧, 친밀함, 온
유한 사랑,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고요? 하느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종종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
고 초대합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된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친밀함
과 온유한 사랑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
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항상 중심에 있길 원
하고, 주인공이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에 의해 빚
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기보다 나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는 경향이 있
고, 경청하기보다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먼저라면 우리
는 여전히 주인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포는 하느님께 우선권을 드려야 합니
다. 하느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들에게 하느님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어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나는 뒤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측면은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다루시는 측면입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언어로 선포
해야 하는가? 이처럼 방식이나 스타일이 증거하는 데 있어 본질적이라고 예수
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측면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단지 생각이나 말, 개
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이를테면 생각, 마음, 
손,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생각의 언어, 애정의 언어, 일의 언어 등 사람의 세 
가지 언어 말입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손으로만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
니다. 모든 것이 연관됩니다.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
리에게 원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양들
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마태 10,16). 예수님께서
는 우리에게 이리와 맞서는 방법, 곧 논쟁할 수 있는 역량, 반론할 수 있는 역
량,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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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본당 사목표어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전신자 제단체 가입하기
2. 연령별 단체 만들기
3. 코이노니아 소식지 부활 

1. 위령미사 안내
• 일시 : 11월 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Forest Lawn East Cemetery
• 주소 : 3700 Forest Lawn Dr, Matthews, NC 28104

2. 2차 헌금 안내 
• 목적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2차헌금 
• 일시 : 10월 22일(일) 
교회는 전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고자 1926년부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
의 앞 주일을 ‘전교 주일’로 지내며, 신자들에게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있습니
다. 오늘의 특별 헌금은 교황청 전교회로 보내져 
전 세계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쓰입니다.

3. 동남부 제11차 여성 꾸르실료 환영식 "뛰어라"  
• 일시 : 22일(일) 교중미사후 • 장소 : 친교실 

4. Trunk or Treat
•시간 : 10월 2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친교실 앞 주차장 
•대상 : 0~18세 어린이, 청소년
•복장 : 할로윈 커스튬 
(너무 Creepy한 복장은 지양바랍니다.)
•Treat : 달콤한 캔디와 작은 문구류
* 행사 준비를 위해 친교실 앞 주차장을 자모회에 
   양보 부탁드립니다.

• 교무금 : 신부님, 이인순, 이수범, 박봉철, 안병일, 송상협, 
안정진, 한주형, 한철교, 민병석, 유재석, 한은경, 길세웅
• DSA : 신부님, 서영미, 송상협, 이상수, 한철교, 유재석, 
조철희, 길세웅 
• 광고비 : 황정선  • 꽃봉헌 : 신영란 

5. 본당 가을 산행
• 장소 : Crowders Mountain (Linwood Access )               
• 주소 : 4611 Linwood Rd, Gastonia, NC 28086
• 일시 : 10월23일 (월) 오전 9시

6. 윤일회 야유회 및 가을산행
• 장소: Crowders Mountain (shelter# 2)
• 주소 : 522 Park Office Ln, Gastonia, NC 28052
• 일시: 10월 28일 (토) 오전 11:30분
• 문의 : 민병석 베드로, 권영재 사도요한

7. 미주가톨릭 평화신문 주최 줌으로 하는 신앙강좌 
• 묵주기도 성월 특강
• 일시 : 10월 22일 (일) 오후 8시
• 강사 : 이병근 대건 안드레아 신부, 인천교구 
• 제목 : ”묵주기도와 성모신심“
• ID : 813 360 8420 • PW: 123451

8.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피정   
• 주제 : 요한복음의 여인들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요한 20.18
• 지도 : 김재덕 베드로 신부 (대전교구)
• 주최 :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 일시 : 11월 9일 10am - 12일 11pm (3박4일)
• 장소 : 뉴욕 마리안 슈라인 돈보스코 피정센터
           174 Filors Lane Stony Point, NY 10980
• 비용 : $ 360 (2인 1실) $ 420(1인1실) 
• 문의 : 안은영 수산나 (571) 423-8757 
           이혜영 루시아 (647) 388-5218

우리들의 정성 
주일 헌금 $ 1,024.00 달력 광고비 $ 200.00

교무금  $ 4,784.00 2차 헌금  $ 170.00

건축 헌금 $ 1,196.00 매일미사   $ 14.00

DSA $ 1,240.00 꽃봉헌 $ 50.00

총액 $ 8,678.00

전례 구역/일시 전례 담당 

연중 제  29 주일
 

학생 미사    
10월22 일(일)
10:30am

• 해 설: 민지호  
• 독 서: 김혜안, Emma
• 기 도: 민수아, 김서린   
• 봉 헌: 이유화, 이경재   

연중 제  30주일
 

4 구역   
10월29 일(일)
10:30am

• 해 설: 서지영   
• 독 서: 김정환, 이은승   
• 봉 헌: 홍은영, 박상민
• 안 내: 이헌우, 정명옥   

연 미 사 

장철호 챨리
권옥자 바울라
안광수

병중에 계신분  

박은수 라우렌시오   
최철희 비오
송영은 스콜라스티카 

미사 참례자 수 : 
10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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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 올리비아
공인중개사 / REALTOR®

(704) 557-6942

GreenOliveRealty@gmail.com

3104 Weddington Rd #100, Matthews, NC 28105
(980) 245-7024  www.somisushi.com 

엄선된 최상의 식재료로 승부수를 던진다. 
신선함을 지키기 위한 고집!

상가매매, 상가임대, 사업체 매매, 투자용

이근모 베네딕토 704) 408-9947
Email: dlee4989@gmail.com

Eunice Park    704-999-5448
eunice.lepagejohnson@gmail.com

 박나연 율리아나
 공인중개사/REALTOR®

부동산에 관한 어떤문의도 편하게 전화 주세요.

최우식 (704) 771-8507 최 베로니카 (704) 771-0785

refrigerator, Electrical, Heating/AC   
일반 A/C & Heater, Hot Water Tank 설치 및 수리  

근골격 질환, 관절 및 근육교정, 부상후 휴유증: 한국어, 영어 상담가능 
5344  Central Ave. Charlotte, NC 28212  (704) 502-9997

Dr.Choi ( 최대호 요셉)

Charlotte Medical Center Family Medicine

10340 Park Rd. Suite A Charlotte, NC 28210
(980) 228-9217 한국어 상담및 예약

 샬롯 메디칼 센터(가정의학과)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치료, 갑상선질환, 소화기질환, 알러지, 
호흡기질환, 예방 접종, 종합 검진, 혈액 검사, 각종 신체 검사 

Sam Sung Ins.

4801 E. Independence Blvd Suite 615 Charlotte, NC 28212

대표: 심위성 (704) 537-3722 

삼성 종합 보험   

Cell:(704)737-7203  Office:(704)849-7295

10550 Independence Pointe Pkwy.  Suite 201 Matthews, NC 28105

Exclusive Agent

Email: chonghopark@allstate.com

자동차,주택, 생명, 사업체 보험
박종호 /Chip Park

7323 E. Independence Blvd. Charlotte, NC 28227
10500 Centrum Parkway. Pineville, NC 28134

(980) 321-4048   (980) 999-6487

www.supergmart.com

Charlotte Pineville

건강보험, 생명보험, 오바마 케어 상담및 가입

6225 Blakeney Park Dr. #100 A Charlotte NC 28227
704-752-9400

13024 Eastfield Rd. #A-400 Huntersville, NC 28078
704-992-1955

7323 E Independence Blvd, Charlotte, NC 28227 (Super G-Mart) 
(980) 321-7283

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
고, 숫자가 많아지고, 권위를 가지게 되면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존중할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이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처럼, 어린 양처럼 세상에 보내
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양이 되기 싫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리에게서 지켜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만의 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양이 되고 싶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리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길 바라
십니다. 곧, 흠 없는 마음으로 온유해지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라고 요
구하십니다. 사실 어린양은 유순함, 흠 없음, 헌신,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목
자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양을 알아보시고 이리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
지만 이리의 옷을 입은 양들은 정체가 폭로되고 갈가리 찢길 것입니다. 교
회의 한 교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인 한 우리는 승리
할 것이고 수많은 이리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
리가 이리가 되면 목자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므로 패배할 것입니다. 목자
는 이리가 아니라 어린 양을 먹입니다”(요한 크리소스토모, 마태오 복음 강론 
33번). 만약 내가 주님의 것이 되려면 그분을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해야 합
니다. 그분께서는 이리의 목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목자, 당신처럼 온유하시
고 겸손하시고 친절하신 어린 양의 목자이십니다.  

선포하는 ‘방식’에 관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러 갈 때에 가져갈 것을 

이르시는 대신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신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때
때로 어떤 사람, 스스로를 사도로 자처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자신
의 삶을 바쳤다고 말하면서 이사갈 때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경우를 봅니다. 
이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 주
십니다. 그분께서는 가져가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
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마
태 10,9-10).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물질적인 확실성에 의
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 없이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나는 세속의 스타일이나 세속의 가치, 세속성 없이 세상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성에 빠지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홀가분하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에 대
해 말하기보다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냐고요? 우리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
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파견하시지만, 홀로 가는 제자는 
없습니다. 사도적 교회는 온전히 선교적이며, 선교 안에서 일치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처럼 온유함과 선으로, 세속적인 것 없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에 복음 선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의 성공을 부르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초대를 받아들입시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준거가 되게 합시다. 

출처: www.vaticannews.va 번역: 김호열 신부 


